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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도 인성도 특급…L G의 선두 원동력, '오주장' 오스틴

등록 2026.06.11 13:22:2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

기, 1회초 2사 1,2루에서 LG 1루수 오스틴이 포수 박동원의 송구를 받아 삼성 1루주자 박승규를 아웃 시키고 있다.

2026.05.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고, 경기 후에는 동료를 먼저 챙겼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오스틴 딘이 그

라운드 안팎에서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스틴은 지난 1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3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3안타 2홈런 5타점 3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그는 팀이 0-2로 밀리던 1회말엔 추격의 솔로포를, 2-5로 밀리던 5회말엔 역전 그랜드슬램을 쏘아 올렸다.

5회말 1사 만루에 오스틴이 들어서자 관중들을 일제히 '만루홈런'을 외쳤고, 그는 SSG 이로운의 4구째 시속 148㎞ 직구를 잡

아당겨 122m 대포를 날리며 응원에 화답했다.

LG가 끌려가던 흐름을 단숨에 뒤집는 해결사의 한 방이었다.

이날 LG는 멀티 홈런 5타점을 폭발한 오스틴의 활약에 힘입어 SSG를 8-6으로 꺾고 연승을 질주, 선두 자리를 수성했다.

하지만 경기 후 오스틴의 시선은 자신이 아닌 동료들을 향했다.



 오스틴은 이날 경기 후 "팀이 이겨서 정말 좋다. 만루홈런을 치면서 더그아웃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었고, 팀이 승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늘 투수들이 고생을 많이 해줬다"며 "특히 새로 합류한 리오스는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출전해 프로페셔

널한 모습을 보여줬다. 손주영은 9회에 올라와 깔끔한 세이브를 기록했다. 수고한 불펜 투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5회말

무사 1,2루에서 LG 오스틴 딘이 1타점 안타를 날리고 있다. 2026.06.09. 20hwan@newsis.com

KBO리그 4년 차를 맞은 오스틴은 올 시즌 61경기에서 타율 0.343 19홈런 55타점 50득점 OPS(출루율+장타율) 1.067이라

는 화려한 성적표를 작성하고 있다.

하루 만에 홈런 두 개를 추가한 그는 KIA 타이거즈 김도영과 함께 홈런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타율 4위, 타점 2위, 득점 3위, 장타율(0.653) 1위에 올라 있을 만큼 리그 최정상급 생산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시즌 초반 문보경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주축 타자들이 부진에 빠졌을 때도 오스틴은 꾸준히 중심 타선을 지키며 LG의 선

두 경쟁을 이끌었다.

염경엽 LG 감독도 그의 존재감을 높이 평가했다.

염 감독은 "5월이 진짜 힘들었다. 오스틴이 혼자 야구를 했다. 오스틴이 거의 혼자 타선을 끌고 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바 있

다.

지난 2일엔 역대 KBO리그 외국인 타자로서 9번째로 100홈런 금자탑을 쌓기도 했다.



외국인 선수에게 100홈런은 단순한 장타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기록이다. 오랜 기간 꾸준한 활약과 팀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만큼, 오스틴이 KBO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타자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LG 트윈스와 NC 다이노

스의 경기, 6회까지 무실점을 기록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LG 선발 톨허스트가 덕아웃으로 향하며 오스틴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05.01. dahora83@newsis.com

무엇보다 오스틴의 가치는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적응해 꾸준한 성과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친화력을 앞세워

LG 선수단은 물론 타 구단 팬들에게도 호감을 사고 있다.

염경엽 감독 역시 그를 '오주장'이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그는 오스틴의 경기력뿐 아니라 팀 내 영향력도 높게 평가했다.

염 감독은 "오스틴은 장점이 정말 많은 선수다. 메커니즘도 좋고 멘털도 강하다. 경기를 준비하는 자세도 훌륭하다. 장점이 많

으니 야구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칭찬했다.

이어 "팀 문화에서도 한국인 고참 선수 이상으로 자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나는 늘 '오주장'이라고 부른다"며 "외국인 선수

들의 주장이라는 뜻이다. 팀의 핵심 자원인 4명의 외국인 선수의 주장이다. 엄청 중요한 자리"라며 밝게 웃어 보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 야구
	실력도 인성도 특급…LG의 선두 원동력, '오주장' 오스틴

